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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G 불펜에 내릴 단비…복귀 임박한 '필승조' 함덕주·이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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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LG 트윈스 투수 함덕주. 2024.09.05. (사진=LG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프로야구 LG 트윈스 불펜 마운드에 곧 천군만마가 합류한다. 구원 투수 함덕주와 이정용이 복귀

를 눈앞에 뒀다.

현재 LG는 일부 필승조 투수들이 전력에서 빠져있다. 왼손 투수 함덕주, 올 시즌 홀드 4개를 쌓은 김강률 등이 부상 탓에 1군에

서 제외된 상태다. 이정용은 2023시즌 팀 통합 우승 달성에 기여한 뒤 그해 12월 국군체육부대(상무)에 입대했다.

완전체 불펜 전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선두를 질주 중인 LG는 머지않아 더 강력한 불펜진을 꾸릴 예정이다. 구원군이

당도할 날이 임박했다.

지난해 11월 왼쪽 팔꿈치 수술을 받은 뒤 재활에 매진한 함덕주는 12일 키움 히어로즈와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 등판한다.

부상에서 회복한 뒤 나서는 첫 실전 등판이다.

10일 잠실구장에서 만난 LG 염경엽 감독은 "(김강률 보다) 함덕주의 복귀가 더 빠르다"며 "다음 주에도 (2군에서) 던진 후 상

황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함덕주는 KBO리그 통산 412경기에 등판해 35승 22패 59세이브 52홀드 평균자책점 3.54를 기록했다. LG가 통합 우승을 일

군 2023시즌에는 57경기 4승 4세이브 16홀드 평균자책점 1.62의 호성적을 냈다.



지난 시즌에는 팔꿈치 수술 여파로 15경기 출장에 그쳤고, 1패 3홀드 평균자책점 5.40으로 성적마저 좋지 않았다.

복귀를 코앞에 둔 함덕주는 올 시즌 재기를 노린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KT 위즈와 LG 트윈스의 2차

전 경기, 1회초 교체투수 이정용이 역투하고 있다. 2023.11.08. mangusta@newsis.com

함덕주 외에도 오른손 투수 이정용이 머지않아 구원진에 힘을 보탠다. 이정용은 오는 17일 상무에서 제대한 뒤 곧바로 팀에 합

류할 계획이다.

2020년 LG 유니폼을 입고 데뷔한 이정용은 2023년까지 4시즌 통산 202경기 17승 9패 4세이브 42홀드 평균자책점 3.57의

성적을 거뒀다. 

특히 2023시즌 37경기에 나서 7승 2패 3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4.15를 기록, 팀이 필요할 때마다 마당쇠 역할을 해냈다.

불펜뿐 아니라 선발로도 13경기에 등판해 4승 2패 평균자책점 4.01을 작성했다.

올해 상무에서 뛴 이정용은 퓨처스리그 10경기(선발 8경기)에서 59⅓이닝을 소화하며 3승 2패 평균자책점 3.69로 활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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